
 
혁신안 노사협의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

 
  회사가 7월 1일 경영혁신안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(7월 3일)자 발행한 사보를 통해 
“노동조합에 혁신안 실행을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”고 밝혔다. 경
영혁신안에 담긴 5가지 핵심과제 가운데 인건비 비중 축소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같
은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.

  이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7월 1일 사장의 경영혁신안 발표에 대한 성명(KBS
본부는 혁신의 주체가 될 것이다)에서 우리는 혁신의 객체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
의지를 천명했다. 동시에 혁신으로부터 파생되는 피해로부터 사원을 보호할 수 있는 
유일한 주체 또한 KBS본부이다. 

  
  인건비, 인사제도 개선은 노사가 협의하고 합의할 사항이 분명하다. 혁신안에 대한 
지속적인 비판과 견제는 KBS본부에 주어진 엄중한 책무이다. KBS본부는 혁신의 방
향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, 혁신의 내용이 내부와 외부의 공감을 얻어내는 수준
으로 진화할 때까지, 그래서 그 혁신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
회사를 압박하고 견제할 것이다.

  그런데 사측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. 우리는 이미 성명에서 밝혔듯 부실한 
성과보상시스템의 공정성 확인 및 제고를 확인할 것이다. 먼저 사측이 실천하겠다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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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성과자 재교육과 삼진아웃 같은 엄포로 과도한 공포감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. 

KBS본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단연코 막을 것이다.

부실하고 불공정한 성과보상 시스템으로부터 우리 조합원을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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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퇴출 제도는 직원들을 옥죄고, 악용되면 회복불능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으며 
창의와 혁신이 생명선인 일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. 협의체를 제안하기 전, 새로운 
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취지와 부작용 방지책을 가지고 와서 설득해야 한다. 

  둘째, 협의체의 목적을 분명히 하겠다. 아직도 미흡한 혁신안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
을 수렴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. 협의체는 우리 조합원의 지혜와 
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는 대의 기능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. 노조 동의라는 허
울로, 협의체를 부실한 혁신안을 포장지로 활용하려 한다면, 협의체 구성 제안을 사절
한다. 

  아직도 임금협상은 진행 중이다. KBS본부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교섭과정 틀 안에
서 조합원들의 혜안을 모아 어떤 방식이 혁신의 동력으로 옳은지를 반영하고 결정할 
수 있다. 회사가 섣불리 별도의 노사협의체를 제안하기 전에 협의체 성격에 대해 노
조와 합의하는 것이 먼저다. 특히 쟁점이 될 직원에게 고통과 부담이 될 수 있는 계
획에 대한 대안을 먼저 분명히 밝히라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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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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